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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황병옥 기술표준원 표준연구기반과 연구관

금속 나노, 조직공학 등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 선점 사례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성공사례로 본 글로벌 경쟁력 강화

會细준기술력향상사업은 표준 연구개발, 표준전문가 양성 및 표준 활용 • 확산 등을 통하여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총 1,000여 건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국제표준을 

선점한 국가표준기술력 향상사업의 성공사례를 살펴본다.〈편집入

▲ '나노물질의 노출 측정방법 표준 

화 및 노출관리지침 개발'은 나노 

물질 노출평가 표준으로서는 영국 

BSI 표준에 이어 세계 2번째이다

표준기술력 향상사업은 선진화된 국가표준체계의 확립과 독자적 표준화역량 강화, 

표준강국 실현을 위한 표준 연구개발. 표준전문가 양성 및 표준 활용 , 확산 등을 통 

하여 국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추진해 왔던 표준화기술개발사업과 기반구축사업이

2007년부터 표준기술력향상사업으로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201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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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00여 건의 표준 연구개발과 표준 기반구축 등의 과제를 수행하였고 지금까지 

의 사업금액은〈표1〉과 같다.〈표2〉는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사업 분야를 나타낸 것으 

로 2010년도까지 단독과제, 복합과제로 니누어 6개 분야로 구분하여 지원하던 방식 

을 201［년도부터는 국제표준화 활동지원 등 3개 분야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다.

〈표1〉표준기술력향상사업 사업금액 （단와 억 웨

179 | 169 175 j 205 i 185

〈표2〉표준기술력향상사업 사업 분야

j 국제표준화기구에서 NP 제안한 후 NP 채택 또는 국제표준箔）으로

국제표K화 화도지익 \ 등록 완료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술데이터의 수집 싱호비교평가
= r ! 작업반 활동 등의 국제협력활동을 지원

* 지원기간 및 평균사업비: 1〜突, Q5억원 이내/년

* 시험 • 분석 등의 연구를 통하여 국가国준 또는 국제표준（안）을

표준화 연구개발 i 개발• 제정활동을 지원

* 지원기간 및 평균사업비 : W3년, 1억 원 이내/년

국제표준화기구의 주요 정책 또는 이슈에 대한 대응기반 구축

표준기반 조성 ! 표준화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체계 구축 등의 활동을 지원

: * 지원기간 및 평균사업비 : 1~5년, 5억 원 이내/년

국가표준기술력 향상사업 성공사례

최근 표준기술력향상사업으로 추진했던 과제 중 '금속재료의 토오크 제어 피로시 

험 국제표준안 개발', 나노물질의 노출 측정방법 표준화 및 노출관리지침 개발', 조 

직공학제품（인간 및 동물세포기반 이식재） 일반요구사항의 국제표준 등록 등 3개 과 

제는 우수과제로 등록되 었다. 이를 하나씩 소개한다.

I 금속재료의 토오크 제어 피로시험 국제표준안 개발

주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참여: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기간: 2007년 8월〜2010년 7월（36개웰

자동차 및 조선 등 기반산업의 국제 경쟁력강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설계 및 생산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 동력전달장치에서의 비틀림 피로에 의한 내구성 향상과 경량화 

등을 위한 내구기반 설계에 필요한 기반기술 개발을 위해 시작되었으며, 회전동력전달장 

치의 설계 개발과 신뢰성 획보를 위한 비틀림 피로시험기술의 국제와 국가표준 개발과 

제정활동을 수행하였다.

토오크 피로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축 정렬 센서 및 기법의 개발 및 제안으 

로 국제표준안 규격 제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고, 새로운 표준안으로 국제표준안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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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금속재료의 토오크 제어 피로시험 개요도

▲ 토오크 제어 피로 시험은 진폭 크기의 축 방향 토오크비틀림 모멘트）를 시험편이 파단되거나 정해진 

응력 사이클까지 부가하는 시험이다’

시되도록 함으로써, 국제표준 개발능력 향상과 핵심 표준기술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자 

동차와 선박 등 주력 기반산업의 피로 내구성능 특성평가에 따른 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 

반을 제공하고 국제 인지도의 향상을 기-져올 수 있었다.

I 나노물질의 노출 측정방법 표준화 및 노출관리지침 개발

주관: 호서대학교，/ 기간: 20围년 10월〜2010년 7월（22개웰

KSA 6202（나노물질을 취급하는 직업장/연구실의 작업안전지침）의 효율적 실행을 위 

한 노출평가 표준과 나노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노출평가기술의 축적 필요에 의해 시작 되 

었으며, 나노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또는 연구실에서 작업 또는 실험 중에 취해야 하는 

안전보건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나 연구자의 건강보호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

나노물질 노출평가 표준으로서는 영국 BSI 표준 이후 세계 2번째이며. 이번 표준에 

의해 OECD WMPN（제조나노물질작업반）의 나노물질 노출평가 case study에 참여 

중이다. 또한, 3가지 나노물질（MWCNT, TIO2, 은나노）에 대한 물질 및 작업특성에 

따른 작업안전지침을 제공하고, 국내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노출평가 시나리오를 제 

시히였다.

본 사업을 통해 나노사업장 종사 근로자의 노출을 정량화하여 노출저감 방안과 대책을 

제시할 수 있으며, 향후 관련표준인 *CNT 등 튜브구조 나노물질의 노출평가방법', '금속 

나노물질의 노출평가방법' 등의 방법이 개발과 함께 사업장 근로자 노출평가에 적용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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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공학제품(인간 및 동물세포기반 이식재) 일반요구사항의 국제표준 등록 

주관: 연세대학교/ 기간: 2010년 4월〜2012년 3B(24개웰

지난 2009년 12월 국내 표준인 KS P 1600:2007 '세포기반치료제의 안전 

성시험-공통기준을 ISO에 제안하여(ISO/TC150/SC7 N37 'Guidance of 

Human and Animal Cell-based Implants - General Requirement') 

NWIP로 채택되었다. 첨단 의생명공학의 대표적 분야인 세포치료 및 조직공 

학제품 관련 모든 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 

해 국제표준 등록은 절실한 상황이다.

「Swedish Possibilities within Tissue Engineering and Regenerative 

Medicine(2009)」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조직공학 기업의 수는 500개를 상회 

했으며 그중 선진 5개국(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의 기업이 300개 이 

상을 차지하고 있다. 조직공학 관련 세계시장 규모는 분석기관마다 큰 차이 

를 보이고 있지만 2015년경에는 1,0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조직공학 관련 주요 생산 및 연구개발 품목은 뼈, 연골, 피부, 면역세포치료제가 대 

부분이며, 위를 제외한 기타 인공장기의 경우 대부분 연구개발 중으로 아직 정상적인 시 

장 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포치료제 시장규모는 2005년 840억 원에서 

2015년에는&077억 원 규모로의 성장이 예상된다.

개인별 맞춤치료용 세포의 가공과 제품화에 필요한 일반 공통기준의 마련으로, 줄기세 

포를 포함한 각종 세포치료제와 조직공학제품의 국제표준 기반을 우리나라가 주도적으 

로 이끌어감으로써, 생명공학 관련 산업의 미래시장 확보를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국제표준 선점 목표

경제 글로벌화에 따라 국경을 초월한 인재와 상품의 유통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 국가 간 무한경쟁은 향후 더욱 심화될 것 

이다. 표준기술력향상사업의 우수사례와 같이 국내 기술을 바탕으로 한 국제표준화 

획득은 국내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시장점유율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생존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 중 하나가 바로 표준이다.

정부는 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하여 표준의 개발뿐만 아니 라, 기반조성, 이행확 

산,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국가표준 선진화와 국제표준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준기술력향상사업이 향후 미래 신성장동력 신-업과 재난 

관리 등 다양한 표준수요에 대응하고, 효과적인 사업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물 

론 전담기관, 과제 수행기관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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